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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레다의 마리아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영적 세계와 적극적인 중보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글이라 퍼왔습니다.

아그레다의 마리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브래드 저삭> 중 --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스페인의 수녀로 중보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기도 방에 들어가 미국 남서부에 사는 원주민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였다. 
그들에 대해 주시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녀는 영적으로 지금의 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곤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부족들을 만나 그들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전하였다.
어느 날부터 뉴멕시코 담당 신부인 프레이 알론조 드 베나비데스에게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보고는 '하늘색 옷을 입은 여인'이 그 곳의 원주민들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그 신부는 이 일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작정하여, 
결국 스페인의 아그레다에 있는 성 끌레르 수녀원의 원장 마리아 수녀를 찾아 냈다. 
그 신부는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갔다. 
그 수녀는 자기가 본 부족들의 습관과 옷 모양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알고 있었다.
어디서 인디언의 언어를 배웠느냐고 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약 10여 년에 걸쳐 이러한 기도 여행을 거의 500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페인에 있는 수녀원 밖으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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